
소재 메이커가 제안하는  

2007년 추동 ~  2008년 춘하절용 셔츠지 등의 다양성 

일본에서는 2007년 추동절 ~ 2008년 춘하절에 이르는 멘즈 웨어링(men’s 

wearing) 중에서 셔츠지(地)의 베리에이션(variation : 변형)이 넓어지고 있

다.  2007년 여름에 세 번째로 맞는 ‘여름의 가벼운 옷차림’에 의한 환경보전

운동의 하나인 쿨 비즈(cool biz : CB)가 소비자에게 잘 침투해 온 것이 이러

한 동향의 배경이다. 백화점 등에서는 소비자 본인이 아닌 대리 구매나 직접 

구매하는 소비가 점차 늘어가고 있어, 셔츠지를 다루는 텍스타일 메이커는 

니즈에 알맞은 제품을 만들 셔츠지를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 주요 셔츠지 메

이커에게 2008년 춘하절을 포함한 셔츠지의 거래 상황을 알아봤다. 

 ◎ 도요보(Toyobo) –실이 움직여 통기성이 좋아지는 셔츠지 중점적으로 개

발 

도요보는 2007년 춘하절을 겨냥한 신소재로서 ‘무브 에어(move air)’를 판매

하고 있다. 이 소재는 땀이 나서 생지(生地)가 수분(水分)에 젖은 상태에서도 

통기성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개발하였다. 천이 수분을 먹으면 실이 움

직여 직물조직이 넓어져 통기성을 좋게 한다. 이 천의 원사는 50번수까지 사

용하고 있으며, 도비(dobby) 직기를 주로 하여 생산하고 있다. 

‘무브 에어’는 경사에 이형단면 폴리에스터사 ‘피라미달’과 특수(特殊)면사

의 두 종류 실을 사용한다. 두올의 ‘피라미달’ 사이에 두올의 면사가 들어 있

어 수분에 젖으면 가운데에 들어있는 두올의 면사가 서로 떨어지려고 움직



여 공기가 잘 통하게 된다. 면사는 실의 모양과 방적에 머리를 써서 움직이

게 하였다고 한다. 정경뿐만 아니라 위사를 경사 사이로 넣는 좌우 두 방향

에서 자상하게 관리하여야 하므로, 위사는 잘 미끄러지는 코어 얀을 사용하

고 있다. 이 소재에는 ‘형상기억가공(形狀記憶加工 : VP 가공)’을 할 수도 있

다. 

또한 VP가공을 할 수 있는 소재의 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계속 개발을 하

고 있다. 2007년 춘하절용 소재에서는 촉감을 중요시하며, 개량하고 있으며, 

버튼 다운(button down : 단추로 채우는 칼라<collar>)이나 원피스(one-piece 

dress) 등으로도 사용하기 쉽게 하였다. 앞으로는 이제까지 어려웠던 강연(强

撚)이나 마(麻)로도 잘 가공이 되도록, 제품에서 기술과 연결시켜 개발해 나

갈 생각이다. 

 ◎ 닛신보(Nisshinbo) –‘논 케어’의 여름상품, 본인이나 대리 구매에도 배려 

닛신보는 2007년의 쿨 비즈(CB)용 상재(商材)로 2년째부터 시작한 ‘데이진

(帝人)’ 및 ‘일본 모직’과의 트라이 앵글 프로젝트에 따라 ‘쿨리쉬(coolish)’를 

개발하면서 ‘쿨리쉬’의 컨셉에 따라 소매할 때마다 독자적인 네이밍(naming)

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텍스타일 메이커로서 첫 번째의 CB는 기획이 

늦어져 판매하지 못하였으며, 실질적으로는 2007년 여름이 두 번째로 CB를 

판매하는 것이 된다. 

이제까지 ‘논 케어(non care)’의 판매에 대하여 여름용 버전(version)을 시장

에 내놓고, 통기성도 배려한 엷은 천 제품과 면과 마를 사용한 상품 등이 호

평을 받았다. 기능성 재료에서는 다른 소재를 사용한 특수한 직물 조직으로 

흡수성과 드라이 터치(dry touch)를 다 갖춘 소재가 잘 팔려 “2006년과 같이 

인기가 불순(不順)하지만 않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섬유사업



본부의 셔츠 텍스타일과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2008년 여름에도 계속 CB에 대응함으로써 착용할 본인이 아닌 주부나 대

리로 구입하거나 본인이 멋내려는 기분의 양쪽을 배려하여 기획을 하고 있

다. 셔츠지의 2008년 춘하절의 판매계획 수량은 “현단계에서는 아직 확실치 

않으나 2007년 춘하절과 같은 정도가 아니면, 약간 웃도는 수준이 되도록 노

력중이다.”고 말하고 있다. 

 ◎ 시키보(Shikibo) –CB 효과에의 대채용으로 중고급용 시니어 레이디스용 

판매 강화 

시키보는 셔츠지의 2007년 추동절용 판매 경쟁에서 흰색천을 적극 판매할 

것이다. 쿨 비즈로 선염직물이 주력이 되어 있지만 이를 유지하면서 흰색 셔

츠지를 회복시켜 판매하려 하고 있다. 

2007년 춘하 판매전은 2006년 수준인데, 계속 선염이 주력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2007년 추동 판매경쟁에서는 흰천과 무지(無地 : 한가

지색의 포염)를 회복시키는 것을 중점 방침으로 하고, 인도네시아 자(子)회사

인 ‘멜텍스’에서 생산하는 극세(極細) 폴리에스터로 짠 소재, 멜텍스의 그레

이지(grey地)를 ‘시키보 고난(江南)’에서 가공하는 생분해성 폴리에스터로 짠 

‘갓크스’ 등을 중점소재로 생산한다. 

또한 2008년 춘하절 판매경쟁에서는 흰천을 강화하면서 중고급 존(zone)의 

시니어 캐주얼용과 레이디스 블라우스용으로 판매를 확대할 것이다. 시니어

용은 단괴(團塊) 세대의 정년퇴직에 대비하는 것이며, ‘아제쿠라(校倉)’ 조직의 

구조로 통기성이 좋은 ‘아제쿠’의 선염 등을 제안해 나갈 것이다. 

또한 레이디스 블라우스는 이제까지 생산이 많지 않은 분야인데, 규모가 



큰 교외점(郊外店) 등이 이 분야에 주력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멜텍스의 차별

화 소재를 중심으로 한 판매를 늘리려고 한다. 

 ◎ 다이와보노이(Daiwabo Neu) 

다이와보노이에 의하면 2007년 춘하절용 셔츠지의 판매경향은 색이나 무

늬에서는 오소독스(orthodox 正統的)한 흰색이나 스트라이프 소재가 볼륨

(volume : 많은 양)으로  되어 있다. 소재에서는 흡수속건상재(吸水速乾商材)가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이며, 이번 시즌에는 방오 UV컷(Ultra-Violet Cut) 등의 

플러스 알파(α) 기능이 요망되고 있다. 

쿨 비즈(CB)에 대하여는 초년도에는 캠페인 시기가 너무 늦어서, 급한대로 

손 쉽게 반소매가 주류였다. 2년째는 생지의 표면변화나 디테일 등에서 선택

지(選擇枝)를 넒힌 것이 호평을 받았다. 

3년째인 2007년 여름은 오센틱(authentic : 확실한)한 흰색이나 스트라이프에 

기능소재를 사용한 것이 중심이 되었다. 어패럴 업자나, 소비자에 대하여 실

용적일 뿐만 아니라 좀 멋부린 테이스트(taste)가 들어 있거나, 플러스 알파

(α)로 기능이 있는 것을 ‘상품에 납득한 본인 구매’를 대상으로 제안해 나간

다. 

2008년 춘하절의 생산계획은 ‘소폭 증가’로 보고 있다. 다만 본인이 좋은 

것을 납득하고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결과적으로 단가 업(up)이 되도

록 업계가 모두 판매장의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

다.♣ 

 


